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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혼 육아와 뇌졸중 발병과의 상관 관계 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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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udying Correlationship between the Incidence of Stroke and 

Raising Grandchildre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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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ackground: Nowadays, increasing women's socio-economic activities increased the grandmothers raising 

grandchildren. Because of the contemporary situation, the health problems of the care giving grandparents is 

becoming an issue. 

Purpose: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correlationship between the  incidence of stroke and 

raising grandchildren. 

Methode: This article contrasts the ratio of recent experience of raising grandchildren of 195 normal and 

323 stroke patients, especially women.

Result: There were 43.08% of women raising their grandchildren in the normal group while 13.31% of 

women of stroke patients group were raising their grandchildren before the onset of stroke. 

Conclusion: The finding suggests the positive effect of raising grandchildren on reducing the risk for  

stroke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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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서  론

최근 맞벌이의 증가로 황혼 육아가 증가되고 

있다. 휴직이나 퇴직을 선택할 수 없는 맞벌이 부

모는 아동의 연령이 낮을수록 가족이나 친척, 이

웃 등에 의한 개별적인 대리 양육을 선호한다  . 

맞벌이 부모가 가장 선호하는 대리 양육자는 아

동의 할머니로 이는 할머니가 아동을 애정으로 

돌보며, 신뢰할 수 있고, 경제적 부담이 적기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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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이다  . 실제로 2009년 보건복지부 아동 보육 

실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0~3세 영·유아

의 70%, 미취학 아동의 35%는 최소 낮 동안 조

부모나 외조부모가 돌본다  . 2006년 한국여성

정책연구원의 조사에서도 취업모를 대신해 손자

녀를 돌보는 조모의 비율이 87.5%로, 조모의 손

자녀 양육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.

한편, 제3자에게 양육을 부탁할 경우 가장 염

려되는 요인 중 ‘자녀를 돌봐주시는 조부모의 건

강’이 40%로 높은 응답 비율을 차지했다  . 황혼 

육아로 인한 노년층의 건강 문제가 고려되어야 

하는 상황이다. 한 조사에서도 손자녀를 기르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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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부모 중 82.3%가 한 가지 활동 이상에 제약이 

있을 정도로  신체 건강의 문제가 있었다  . 우리

나라 손자녀 양육 조모의 평균 나이는 62.5세로

  , 이들 조모들의 대부분은 노령기에 해당하기

에 누적된 건강 위험 요소가 질병으로 나타나기 

시작한다.

할머니 양육자의 만성적인 건강 문제는 주로 

노화이지만 손자녀 양육 부담이 이를  가중시키

게 된다  . 허리, 무릎의 관절통이 새로 생기거나 

이미 있던 관절통이 악화되는 것 뿐 아니라  , 수

면장애, 우울증, 고지혈증, 당뇨병 등의 위험이 

높아지거나 악화될 위험성이 경고되고 있으며, 

미 하버드대 보건대학원 연구팀의 조사에서는 손

자를 돌보는 60세 이상 할머니 5만명을 대상으

로 조사한 결과, 매일 9시간 이상 손자를 보는 사

람의 심근경색 발병률이 다른 사람보다 55% 높

았음이 보고되었다  .

연령이 높아질 수록 혈관은 노화로 인해 동맥

경화를 일으키고, 이에 뇌졸중 등의 뇌혈관질환

의 발병 위험이  높아지게 된다   . 2011년 

사망원인 순위 국내통계에 따르면 뇌혈관 질환은 

최근 10년간 사망 원인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질

환으로  , 발병 관련 위험 인자에 대한 관심이 

높아지고 있다. 한편, 황혼 육아의 주된 주체인 

조모의 대부분이 뇌졸중 위험인자 중 고령이라는 

조절 불가능한 위험인자를   이미 가지고 있음

에도 뇌졸중 발병과 황혼 육아와의 상관 관계에 

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. 이에 뇌졸중 발병과 

황혼 육아와의 상관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본 

연구를 시행하였고, 유의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

고하고자 한다.  

Ⅱ. 연구대상 및 방법

1. 연구기간 및 대상

본 연구는 대상은 50세 이상 80세 미만의 여성

으로서 2006년 1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대전

대학교 부속 대전한방병원에 입원한 발병 1개월 

이내의 뇌졸중 급성기 및 아급성기 323명의 환

자군과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에 내원한 195명의 

대조군으로 하였다.

뇌졸중 환자는 신경학적 결손 증상이 24시간 

이상 지속된 자로서, 영상 의학적 진단 또는 전문

가의 임상적 판단에 의해 뇌졸중으로 진단된 자

로 한했다. 

2. 증례 기록지 작성과 서면 동의

본 연구에서 사용된 임상연구 증례기록지(Case 

Refort Form, 이하 CRF)는 한국한의학연구원 ｢뇌
혈관 질환의 한의학 변증지표 표준화 및 과학화 기

반 연구｣사업의 과제 수행을 위하여 대전대학교, 원

광대학교를 비롯한 공동연구기관에서 개발하고 한

국한의학 연구원에서 배포한 것으로서 임상시험윤

리위원회(Institutional Review Board, IRB)의 심

의를 통과하였다. 

CRF는 이 과제를 위해 교육된 한의학 또는 보

건학 전문가인 연구 담당자에 의해 작성되었으

며,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받고, 동의서를 제출한 

상태에서 이루어졌다. 이들 연구자들 간의 편견

이나 오류의 최소화를 위해 매년 표준작업지침

(Standard Operating Procedure, SOP)에 관한 

교육을 시행한 후 CRF를 작성하도록 했다.

CRF 작성 시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

적과 내용, 기대효과와 피해 발생 시의 대책 등을 

설명하였으며, 개인 정보가 보호됨과 피험자 요

구 시 참여 중단 가능함을 고지한 후 참여를 제

안하고 서면 동의를 받았다.

3. 조사 변수

환자군의 경우 발병 전에 육아를 담당하고 있

었는지의 여부를, 정상군의 경우 현재를 육아를 

담당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였다. 

4. 통계 처리 및 분석

통계 분석은 SAS program(ver 9.1)을 이용하

였으며, 이산형 변수는 N(%)로 나타내었고, 

Group간 분석은 Chi-square test or Fisher’s 

Exact test를 실시하였으며, 유의수준 0.05를 기

준보다 작은 것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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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ge 
group

Total
(n=518)

Normal
(n=195) 

Stroke
(n=323) P-value

Yes / No Yes / No Yes / No
50이상

-
55미만

9(42.86)/
12(57.14)

8(88.89)/
1(11.11)

1(8.33)/
11(91.67) 0.0004§

55이상
-

60미만
18(45.00)/
22(55.00)

16(88.89)/
2(11.11)

2(9.09)/
20(90.91) <.0001*

60이상
-

65미만
31(36.90)/
53(61.10)

23(47.92)/
25(52.08)

8(22.22)/
28(77.78) 0.0157*

65이상
-

70미만
26(25.00)/
78(75.00)

17(44.74)/
21(55.26)

9(13.64)/
57(86.36) 0.0004*

70이상
-

75미만
25(16.56)/
126(83.44)

14(25.00)/
42(75.00)

11(11.58)/
84(88.42) 0.0321*

75이상
-

80미만
18(15.25)/
100(84.75)

6(23.08)/
20(76.92)

12(13.04)/
80(86.96) 0.2244§

Total 127(24.52)/
391(75.48)

84(43.08)/
111(56.92)

43(13.31)/
280(86.69) <.0001*

Age 
group

Entire 
Population Normal Stroke  

50이상
-

55미만
21(4.05) 9(4.62) 12(3.72)

55이상
-

60미만
40(7.72) 18(9.23) 22(6.81)

60이상
-

65미만
84(16.22) 48(24.62) 36(11.15)

65이상
-

70미만
104(20.08) 38(19.49) 66(20.43)

70이상
-

75미만
151(29.15) 56(28.72) 95(28.48)

75이상
-

80미만
118(22.78) 26(13.34) 92(29.41)

Total 518  195  323

였다.

Ⅲ. 연 구 결 과

1.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

연구대상자는 정상군 195명, 뇌졸중발병군 

323명으로 총 518명이었다. 이들의 평균 나이는 

전체 68.96±9.15세,  정상군 66.47±7.06세, 중

풍환자군 70.32±9.85세였다. 

 연령별 분포를 보면 전체 연구 대상자 뿐만 

아니라 정상군에서도 70세이상 75세미만 그룹이 

29.15%로 가장 많았다. 뇌졸중 환자군에서도 70

세이상 75세미만 그룹이 28.48%로 적지 않은 

분포를 보였으나 75이상-80미만 그룹이 

29.41%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(Table 1).  

Table 1. Age Distribution of Population

 N(%)

2. 뇌졸중 환자군과 정상군에서 비양육 및 양

육 조모의 비율  

뇌졸중 환자군에서 발병 전에 육아를 담당하고 

있던 비율이 더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. 연구 대

상을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50세 이

상, 70세 미만의 모든 구간에서 차이가 나타나

며, 특히 55이상-60미만 그룹에서 차이가 컸다

(Table 2).

Table 2. Ratio of the Non-caregiving and 

Caregiving Grandmothers between Normal 

and Stroke Groups

 N(%)

Values were presented by numbers of 

subject and percentage.

Yes; caregiving  grandmothers, No: 

non-caregiving  grandmothers

§: Fisher's Exact test

*: p-value <0.05  

Ⅳ. 고  찰

뇌졸중은 한국인의 주요한 사망 요인으로서 

2011년 사망원인 순위 국내통계에 따르면 뇌혈

관 질환은 최근 10년간 사망 원인 2위를 차지하

고 있다  . 이에 발병  위험 인자에 대한 관심이 

높아지면서 관련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. 

지금까지 밝혀진 위험인자들 중, 조절 불가능한 

인자로는 나이, 인종, 성별, 뇌졸중 가족력, 병력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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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이 있으며, 조절 가능한 위험인자로는 고혈압, 

당뇨병, 이상지질혈증, 흡연, 심방세동이나 심혈

관질환 증의 심장 질환, 비만, 비파열 두개내 동

맥자루, 무증상 목동맥 협착, 신체활동, 폐경 후 

여성호르몬 치료 등이 있다  . 특히 고령은 뇌졸

중 발병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써, 뇌졸중의 발병

률은 연령의 증가와 함께 비례하여 증가한다

   . 

한편, 사회적으로는 여성의 활발한 경제 활동

으로 인해 황혼 육아가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나

고 있는데    ,  이에 황혼 육아의 주체인 할머

니 양육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

  . 이들 조모의 알려진 평균 연령은 62.5세로  , 

대부분 상기 뇌졸중 발병 위험인자 중 고령이라

는 조절 불가능한 위험인자를 이미 가지고 있으

므로, 본 연구에서는 뇌졸중 발병과 황혼 육아와

의 상관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다.

본 연구에서 50세 이상 80세 미만의 여성들 중 

323명의 뇌졸중 환자군과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

에 내원한 195명의 대조군을  대상으로, 비양육 

및 양육 조모의 비율을 조사한 결과 유의한 차이

를 얻었다. 전체 연구 대상자의 연령은 대체로 고

령에 속하였는데, 전체 평균68.96±9.15세, 정상

군 66.47±7.06세, 중풍환자군 70.32±9.85세로 

나타났다.

이 들을 대상으로 육아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

의 비율을  비교해 보았을 때, 뇌졸중 환자군에서 

발병 전에 육아를 담당하고 있던 비율이 더 낮았

다.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황혼기에 더 높은 비율

로 육아를 담당하고 있는 그룹에서 뇌졸중 발병

률이 낮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. 또 한가지 

주목할 것은 양육 조모 비율의 차이는 55세이상

-60세미만인 그룹에서 가장 두드러졌다는 점이

다. 고령 자체는 뇌졸중 발병의 주요 위험 요인으

로써, 55세 이상에서 연령이 10년 증가할 때 뇌

졸중의 발생률은 2배씩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하

였을 때    , 55세이상-60세미만인 그룹에서 

차이가 두드러지는 점은 뇌졸중 발병에 있어 황

혼육아의 독립적 영향요인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

크게 해주는 것으로 보인다. 

서론에서 살펴 본 여러 조사 결과들과 같이

2,6,8), 분명 황혼 육아는 노년기에 신체적으로 

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다. 그러나 황혼 육아가 심

신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관한 보고도 많다. 이

들 연구는 조부모의 신체적 건강 또한 손자녀를 

양육하는 동안 현상 유지 또는 향상되었음을 보

고하였다    . 육아가 양육자에게 미치는 긍정

적 측면은 심리적 측면에서도 많이 부각되었다. 

손자를 양육하고 있는 조모들은 체력적 능력 감

소에도 불구하고 그 들의 감정 상태가 일반인과 

같거나 오히려 더 낫다고 느끼고 있다  . 손자녀

를 양육함으로써 자녀와는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

형성하게 되어 노년기의 정서적, 심리적인 소외

감을 잊을 수 있으며  , 손자녀와의 관계에서도 

강한 정서적인 유대(bonding)를 경험하게 된다. 

이는 자녀를 키울 때와는 달리 양육의 의무감에

서는 다소 자유로운 상태인데다가, 현재 양육하

고 있는 손자녀에 대한 혈연의 정과 기른 정의 

상승작용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 . 또한 손자

녀에게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더 큰 자부심을 느

끼고  , 삶의 의지가 고양되며, 손자녀가 주는 

사랑과 즐거움으로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

얻는 것이다       . Caliadro등도 손자녀

의 애정표현이 여러 문제 상황들 가운데서도 할

머니 양육자가 기쁨을 찾는 원천이 되고 있음을 

보고하였다  . 

한의학적으로 뇌졸중 발병요인은 憂思惱怒, 恣

酒嗜肥美之食, 勞力過度등으로 볼 수 있는데, 특

히 정서와 관련하여서는 五志가 과극하면 內風

이 동하여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다하였다. 明代

의 장중경은 경악전서에서 뇌졸중은 평소에 신중

하지 못하거나 七情內傷 酒色過度로 五臟의 眞

陰을 상한 소치라 하여서 평소의 정서 상태의 중

요성도 강조하였다  . 황혼 육아가 뇌졸중의 발

병을 낮추는 데 기여하였다면, 상술한 한의학적 

관점에 근거하여 정서적, 사회관계적 측면의 유

익에서 연관성을 찾아 볼 수 있다. 때문에 손자 

양육에서 오는 정서적, 사회관계적 유익이 양육

자의 뇌졸중 발병을 낮출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. 

덧붙여, 본 연구가 확장되어 일반적 뇌졸중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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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병률과 황혼 육아 그룹에서의 뇌졸중 발병률에 

관한 전향적 연구가 이루어 진다면, 설문에 근거

한 후향적 조사보다 황혼 육아의 상대적 영향에 

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 질 것이라 기대된다. 

또한, 우울 경향 혹은 사회 관계적 지지망의 정도

와 뇌졸중 발병과의 관계성에 관해 연구로 본 연

구를 확장 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. 이러

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그 결과를 토대로 황혼 

육아의 정서적, 사회관계적 유익이 뇌졸중 발병

을 낮추는데 기여하였는지 검토해 볼 수 있으며, 

혹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면 황혼 

육아의 정서적 측면이 아닌 어떠한 측면이 작용

하여 황혼 육아가 결과적으로 뇌졸중의 발병률을 

낮추었는지에 관한 추가적 연구가 시행될 수 있

을 것이다. 

Ⅴ. 결  론

황혼 육아와 뇌졸중 발병과의 상관성을 살펴보

기 위해 50세 이상 80세 미만의 여성으로서 323

명의 뇌졸중 환자군과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에 

내원한 195명을 대조군으로 하여 비양육 및 양

육 조모의 비율을 조사한 결과 유의한 결과를 얻

었다. 전반적으로 손자 손녀 양육 빈도는 뇌졸중 

환자군 보다 정상군에서 유의한 수준으로 높게 

나타났다. 이는 황혼기에 더 높은 비율로 육아를 

담당하고 있는 그룹에서 뇌졸중 발병률이 낮을 

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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